
새해 다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독서’. 

아직 책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고양시 도서발굴단이 나섰다. 

독서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불어 넣어줄 책을 소개한다. 

지난달 사서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 고양시 도서관 사서들의 추천도서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이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

는	거야?	나는	잘	모르겠어.”	

거창한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우

리는	모두	내가	하는	짓에	뭐라도	쓸모가	있길	바란다.	

하지만	이사할	때	어디선가	굴러	나오는,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지우개	같은	나.	나는	짐	포장을	다	끝낸	후	나

와선	쓰레기봉투를	무겁게	하는	정도의	쓸모만	있는	걸

까?	내	글은	데이터를	잡아먹고	탄소	발자국을	늘리고	

무고한	나무를	희생시킬	뿐일까?	적어도	어떤	글은	똑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누군가를	위로한다.	

“인생에서	길을	잃는	수많은	순간마다	이	철학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순

간이	많은데	그	순간에	책을	펼쳐보면	내	생각을	명확

히	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책으로	기

차여행을	하면서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부터	

루소처럼	걷는	법,	몽테뉴처럼	죽는	법까지	14명	철학

자의	가지각색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선택의	순간,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싶다면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를	타보자.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선생님의	담당	과목도	좋아진다

고	했다.	책을	고를	땐	매번	300번대	사회과학	서가에

서	얼쩡거리는	내가	있었지만	정치에	대해선	그다지	관

심도	열정도	없는	나도	있었다.	이런	사람이	유독	좋아

하는	작가가	정치외교학부	교수님이라니.	어디에나	정

치가	있다는데,	나의	삶은	은연중에	정치가	있는	길을	

피해	다닌	걸까?	말마따나	세상에	혼자	그냥	잘	되는	일

은	없다면	어디	한	번	귀찮음을	무릅쓰고	정치가	있는	

곳,	문제를	고민하고	균형을	잡아보려는	곳으로	가려고	

애쓸	것이다.	누가	보기에	참담한	것도	안타깝기에.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저자	김민섭		ㅣ		출판	창비교육

#지옥의_공리주의자가_추천합니다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저자	김영민		ㅣ		출판	어크로스

#야무진_세미집순이가_추천합니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저자	에릭	와이너		ㅣ		출판	어크로스

#천사소녀_답정너가_추천합니다

해가 지는 곳으로							

저자	최진영		ㅣ		출판	민음사

#무채색_레드벨벳이	추천합니다	

나는 지난달 사서가
읽은 책을 알고 있다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도서발굴단
G O Y A N G  P U B L I C  L I B R A R Y

도서발굴단 
바로가기

‘생활이’ 꽃피다 ㅣ	추천IN고양

타인과 연결될 수 있고 타인에게 쓰임이 있는 

무언가가 내 몸 안에 존재한다. 

그 순간, 나의 몸은 더이상 먼지가 아니었다.

어떤 선망하고 욕망할 것이 있기에 사람들은 

귀찮음을 이기고 세상에 나와 그 욕망의 대상을 좇는다. 

마침내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정치가 필요해진다.

스토아철학은 이렇게 말한다.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리고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두라

과거를 떠올리며 불행해하는 대신, 

좋아지길 기대하며 없는 희망을 억지로 

만들어 내는 대신 지금을 잘 살아 보려는 마음가짐.

‘먼	나라에서	기괴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했다.’	

멸망하고	있는	세계에서	사랑으로	극복하는	수많은	스

토리는	이미	익숙하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가족과	나라를	잃고	귀신보다	인간이	무서워진	세상에

서	‘현재에	감사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지금	나에

게	절실하게	느껴진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	나는	내	사람들에게	

충실한가?	오늘만큼은	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안부

를	한	번씩	더	들여다보는	행복을	느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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